
휘장은�우리�민족�전래의�문양인 
삼태극에서�착상되었다. 삼태극은 
예로부터�한옥의�대문, 공예품, 민예품 
등에�널리�사용되었으며, 외국에도�이미
잘�알려져�있었다. 이�삼태극을�원심�운동과 
구심�운동의�두�가지�형태로�형상화한 
것이다. 구심�운동�모습은�온�세계인이 
서울에서�모이는�것을�표현, 범세계적인 
화합을�상징하며�원심�운동�모습은�인류의 
영원한�행복과�번영을�향한�전진을 
나타내고�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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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돌이는�옛부터�민화나�전설을�통하여 
우리�겨례와�친근한�한국산�호랑이를 
귀여운�아기호랑이로�형상화시켜�제작한 
것이다. 몸�전체를�곡선으로�처리하여 
부드러운�느낌을�줄�수�있도록�하였으며, 
오륜�메달을�목에�걸어�올림픽을 
상징시켰고�우리�고유의�멋을�더하기�위해 
농악놀이의�상모�돌리는�자세를�취하게 
했다. 상모끈으로�이루어진 ‘S’자는�개최 
도시�서울의�영문�이니셜을�의미하고 
있었다.

화로�윗부분에�뚫린 24개의�불구멍은�제 
24회�대회라는�것을�상징하며, 화로 
외부에는 2마리의�용이�성화를�감싸고 
있는�형상을�양각하여�무진년�용의�해에 
거행되는�행사를�나타내�주고�있었다. 
칠보로�조각한�화로�밑�부분의�엠블렘은 
매우�고급스러운�감각을�표출하고�있는데, 
디자이너는�전체적인�형태는�고대 
궁중에서�사용하던�용�무늬의�화로를�현대 
감각에�맞도록�디자인한�것이라고�하였다.

서울올림픽의�이념인 ‘화합과�전진’을 
표상하고�있으며, 친숙한�대회�이미지를 
부각시킨다는�목적을�가지고�있다. 
즉, 스포츠를�통한�온�인류의�화합을 
제창한�순수한�올림픽�정신을�오륜으로 
상징, 밝은�빛으로�형상화하여�올림픽의 
이상이�온�세계에�달하도록�표현하였다. 
또한�타오르는�성화를�들고�달리는�주자의 
모습을�통해�인류의�염원인�행복과�번영을 
향한�끝없는�전진을�상징하였다.

디자이너�조영제 디자이너�김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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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�디자인�포장센터는 ‘86아시안�게임과 ’88 서울�올림픽을�우리�나라에서�개최하게�됨에�따라�센터내에 ‘올림픽 
상품개발�위원회’를�설치·운영하였다.  동�위원회는�민예품·기념품·일반상품의�디자인�개발�제품에�대한�현장지도�및 
상담, 올림픽�상품에�관한�정보수집�및�조사, 국내외�상품의�상설전시관�운영�등의�업무를�수행하였다. 또한�새로운�상품 
개발을�위한�상담과�아이디어�제공, 심의를�마친�신규개발품에�대한�개발�지원자금�대출�추천, 세계�각국의�민예품·
기념품·일반상품을�개발지원�하였다.

88서울올림픽

올림픽�상품개발�위원회

한국�디자인�포장�센터에서는�올림픽�관련�상품의�디자인�개발�업무를�전담하고�업체의�실용화를 
유도하기�위하여�한국�디자인�포장센터의�디자인�연구원과�학계교수�및�기타�요원으로�구성된�올림픽 
상품�디자인�개발위원회를�운영하였다.

설립�취지 

88올림픽

올림픽�상품

본�위원회는�올림픽�상품의�직접적인�디자인�개발을�위해서�주요�관련�상품의�품목별�분류기준을 
정하고�연도별�개발품목및�수량을�책정하여 1982년부터 1987년까지�연차적�사업으로�진행하고�있었다. 

디자인�개발�및�업체지도사업


